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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 저장량 쌀 생산량(2018년)

맞춤형 조림 지도 맞춤형 조림 지도(소나무)

토양 내 탄소 축적량        

구분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나지

토지 이용 면적
(km2)

61,394 25,648 1,858 1,780 1,439

단위당 탄소량
(kg/km2)

4.05 6.77 8.82 1.1 4.24

총 탄소 저장량
(Gg)

249 174 16 2 6

농촌진흥청(2015)

농촌진흥청(2015)

Remote Sensing(2018)

한국임업진흥원(2020) 한국임업진흥원(2020)

지표와 토양 내 동식물에 의해 공급되는 유기물은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토양 내 유기물의 양을 반영하는 

토양의 탄소 저장량은 농경지의 탄소 수지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탄소 수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정밀 토양도의 층위별 유기물 함량과 용적 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1m 깊이까지 토양 유기 탄소 저장량을 추정한 결과, 우라나라의 토

양 탄소 밀도는 약 5kg/m2이며 총 탄소 저장량은 447Gg이다. 토지 

이용 형태별로 살펴보면 산림이 249Gg으로 가장 높으며, 농경지가 

174Gg, 초지가 16Gg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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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보유 능력

농촌진흥청(2015)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의 차이

토양 유기물의 기능

면적(km2)
물 보유 능력(mm)

평균 표준 편차

알피솔 3,474 205 27

안디솔 1,394 138 54

엔티솔 14,291 149 73

인셉티솔 70,868 192 55

울티솔 4,736 206 55

현대의 산업화된 농업은 물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오염을 악화시킨다. 더군다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농업의 집약

적인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핵심적인 적응 정책이

다. 생태적인 유기 농업은 집약적인 관개의 필요성을 줄이며,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을 향상시킨다.

토양이 지니고 있는 물 보유 능력은 식물 성장, 탄소 저장, 영양소 

순환, 광합성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토양 요소 중 하나이

다. 토양의 물 보유 능력은 토양의 입자 크기, 유기물 함량 등을 고려

한 토양 용적 밀도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토양의 물리적 상태와 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기후에 크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증발산율을 조절하고, 빗물의 침투, 유출 등의 수문

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물 보유 능력은 지구 생태

계의 조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보유 능력

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기후 변화 적응 능

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작물들은 생육에 필요한 각종 무기 양분과 수분을 토양

으로부터 흡수한다. 2020년에 생산된 쌀은 350만 톤으로, 토양이 존

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식인 쌀이 생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벼의 재

배에 적합한 지역은 토양과 수리 조건이 맞는 하천 유역의 평탄한 충

적 평야이다. 쌀 생산량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하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높게 나타난다.

산림 토양 위에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나무들은 각각 좋아하

는 입지와 생육 환경이 다르다. 맞춤형 조림 지도(proper trees to 

afforest map)는 ‘알맞은 땅에 알맞은 나무를 골라 심음’, 적지적수

(適地適樹)에 따라 전국 산림의 토양(토심, 토성, 건습도, 토양 유형), 

기후,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무 종류별로 

심기에 유리한 적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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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세계 식량의 95%를 생산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

근 토양은 양분 불균형, 침식, 도시화로 인한 토양 차폐 등으로 위

협을 받고 있다. UN은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를 위해 2012년 12월 

FAO 국제토양파트너십(Global Soil Partnership)을 만들어 유한한 

토양 자원 보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이해 

당사자 간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가능한 최선의 과학 기술을 구축

함으로서 건강하고 비옥한 토양을 보존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O GSP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 5대 영역(Five Pillars)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197개국 정부, NGO, 농업인협회, 국

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파트너십(Regional Soil Partnership)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가 포함된 아시아는 ASP(ASIAN Soil Partnership)로 분류된다. 

ASP에는 일본, 중국을 포함한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 협력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지원

중국 쿠부치 사막 2006 사업지 항공 사진(조림 전) 중국 쿠부치 사막 2012 사업지 항공 사진(조림 후) 중국 쿠부치 사막 2018 사업지 항공 사진(조림 후)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불어오는 미세 먼지 및 

황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

해 발생지인 중국의 내륙 지방 건조지를 대상으로 한 조림 사업이 다

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몽골 쿠부치 사막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조림 사업은 양국 간의 환경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개최되어 양국 청소년들의 우호 관계 증진

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약 477만 본의 포

플러와 사류를 조림하였다. 산림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중국의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내몽골 다라터

치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

은 향후 2021년까지 추진하고 한 - 중 공동 연구, 협력 사업 신규 발

굴 등을 통하여 한 - 중 산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FAO 국제토양파트너십(Global Soil Partnership) 5대 영역(Five Pillars)과 활동(Activities)

국제토양파트너십 로고

0 1,500 3,000km

로빈슨 도법(표준 위선 0˚, 표준 경선 15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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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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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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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ARS)

미국(NSRRC) 미국(QSU)

미국(TTU)

아이티

파라과이

볼리비아

몽골

필리핀(PCAARRD)

필리핀(IRRI)

타이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QU)

오스트레일리아(CSIRO)

뉴질랜드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

미얀마

라오스

중국(DAAS)

중국(C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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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QAU)

일본(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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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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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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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말라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KOPIA): 20개국

한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13개국

한 -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20개국

International organization: 9개국

National agriculture organization: 15개국

RDA Abroad Virtual Laboratory: 5개국

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12개국

KoRAA (Korea RDA Alumni Association):10개국

농업 관련 국제 협력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2007년 

UN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막화 방지 10개년(UNDDD, 

United Nations Decade for Deserts and the Fight against 

Desertification)’으로 지정하여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문제에 전략

적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토지 황폐화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사막화 방지 노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137개국 대표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NGO)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막화의 심각성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 

10월 10일 오후 3시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각국 정

부 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NGO) 등에서 3,0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총회 기간 중에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UNCCD 10개년 전략 계획’ 보완을 위한 ‘창원이니셔티브’를 제안하

였다.

‘창원이니셔티브’는 UNCCD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

하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협력 사업의 틀을 제공하며 민간 부문 

참여 창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아 고위급 회담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창원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사막화 방지 협약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 합의와 이를 위한 과학 기반 구축 유도, 사막화와 토지 황

폐화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민간 부문을 포함

한 자원 동원 증대,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생명의 

토지상’ 신설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이후

에 국제 사회에서 사막화 방지 조림 및 각종 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전 세계의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

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개발 도상국의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가 빈곤 퇴치에 근본적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지

원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은 ‘창원이니셔티브’의 한 구성으로서, 국제기구의 전문 기술 및 노하우, 개

발 도상국과의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조 지역의 조림을 통한 산림 복원 및 황폐지의 

산림 복구와 사막화, 토지 황폐화 및 가뭄 저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녹화 성공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황

폐지를 줄이고 개발 도상국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가나, 모로코, 튀니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2차 사업

은 2013년부터 페루, 에콰도르, 베냉, 에티오피아 등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에 시작된 3

차 사업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지원하였다. 4차 사업(2016년-)에서 몽골, 5

차 사업(2017년-)에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차 사업(2018년-)에

서 니제르, 토고, 부르키나파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Greening Drylands Partnership)

대한민국 산림청은 2006년 한 - 몽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07 - 2016년까지 몽골 룬솜 및 달란자드가드솜 

등 현지에서 약 3,046 ha의 대규모 조림지를 조성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비술나무, 갈매보리수 등 건조 기후

에 강한 수종과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고비 지역의 자생 수종 싹사울 등을 심었고, 지금은 초창기에 심은 나

무가 4- 6m 정도까지 자라 숲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몽골 그린벨트 조림지는 단계별로 이관

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824 ha 조림지를 몽골 정부에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생태 - 경관 - 휴양 기

능을 가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심각한 공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란바

토르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그린벨트 사업은 사막에 나무를 심어 단순히 황사 발생 근원을 감소시키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몽골 국

민들에게 숲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 나아가 의식 개선을 통해 지구 환경 문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몽골 그린벨트 조림 사업 추진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 개최

국제토양파트너십의 5대 영역과 지역별 파트너십의 협력 체계

토양 자원의
지속적 관리

토양에 대한 투자
기술 협력 / 정책 개발

교육 / 지도
토양 연구 개발 촉진

토양 데이터 
및 정보

다양한 토양 데이터
통합 방법 / 지속적 

토양 관리 위한 지표 개발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영역5

• �흑색토(Black Soils), 염해 토양
(Salt-Affected Soils), 영양 민
감 농업(Nutrition-Sensitive 
agriculture)

• �지역 토양 전문가 양성 프로
그램(Global Soil Doctors 
Program), 세계 토양의 날
(World Soil Day)

• �글로벌 토양 정보 시스템
(GLOSIS)

• �영역4 워킹 그룹(P4WG) 
• �토양 정보 기관 국제 네트워크

(INSII) 
• �아시아 토양 지도 작성(Soil 

Atlas of ASIA)

• �토양 분석실 국제 네트워크
(GLOSOLAN)

• �동남아시아 토양 분석실 네트
워크(SEALNET)

 1. (KOPIA)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 센터 설치 
•20개국     
•2009년 착수(90개 사업)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라오스, 파라과이, 니카
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케냐, 알제리,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가나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개소 예정(2020)

 6. (해외 동문회) 해외 연수생 연합체 

•�10개국, 3,302명     
•�외국인 훈련 실적(1972-2019) 
   : 119국 6,188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부탄, 라오스

 2. (AFACI) 한 - 아시아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운영
•13개국     
•2009년 출범(5개 사업)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타이, 베트남, 키
르기스스탄, 부탄, 미얀마

 5. (RAVL) 해외 협력 연구실
      (국외 상주 연구원 파견)
•5개 기관     
•25개 연구 기관과 38개 사업 추진

•�국 제 미 작 연 구 소 ( I R R I ) ,  세 계 채 소 센 터
(Worldveg), 중국 농업과학원(CAAS), 미국 
농업연구청(ARS),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연
구소(WUR)

 3. (KAFACI) 한 -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운영
•20개국     
•2010년 출범(7개 사업)

•�앙골라,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코트디부아
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
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코모로, 르완다, 잠비아, 탄자니아

 4. (KoLFACI) 한 - 중남미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운영
•12개국     
•2014년 출범(4개 사업)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
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
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